
염 색(1) 

 

1. 염 료 

색소란 가시광선을 선택 흡수하여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그 중 적당한 염색방법에 의하여 섬유에 착색되고 햇빛, 세탁, 땀 등에 견뢰

성을 가지는 유기방향족화합물을 염료라 한다. 

색소는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염료는 자원적인 면에서 천연염료와 합성

염료로 분류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합성염료만이 쓰이고 있다. 

 

<표 1> 색소의 분류 

 

 

또 염료의 화학구조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분류하는 방법과 염색성 및 염

색방법 등을 기초로 하는 응용상의 분류법이 있다. 화학구조에 따른 분류는 

염료제조의 연구에서는 극히 중요하나, 염색에 있어서는 응용상의 분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편리하다. 



다음 염료들의 설명 순서는 염료의 발명 연대에 이른 것이다. 

 

가. 염기성염료 

염기성염료는 합성염료중 제일 먼저 만들어진 양이온성 염료로서 단백질

섬유에는 직접 염색이 되지만 무명에는 매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합성섬유용으로 개발된 양이온 염료는 아크릴섬유에 간단히 염색되고, 색깔

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선명하기 때문에 아크릴 섬유의 전용 염료로 높

이 평가받고있다. 

 

1) 용해성 

염기성염료는 알코올, 아세트산 등에 잘 녹지만, 물에는 상온에서 잘 녹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진하게 녹이고자 할 때에는 염료용해제를 가하여 더운 

물에 녹인다. 

 

2) 산, 알칼리, 더운물에 대한 안정성 

염기성 염료는 산성욕에서는 안정하나, 알칼리성욕에서는 pH가 커짐에 따

라 불안정하게 되어 침전되거나 분해된다. 일부는 더운물에도 분해된다. 

 

3) 염색성 

염기성염료는 수용액에서 해리하여 색소 양이온이 되므로 음이온 성분을 

가진 섬유(양모, 견, 아크릴섬유)에 쉽게 염색된다. 

 



이 반응은 매우 강하므로 섬유의 표면에 염착반응이 일어나 염료가 섬유

내부로 확산하기 어려우며, 이염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초기의 염착을 억제

하기 위해 완염제나 균염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나. 산성염료 

1862년 니콜슨(Nicholson)에 의하여 처음 합성된 음이온성 염료로서 단백질

섬유에는 직접 염색이 되지만 셀룰로스섬유에는 거의 염색되지 않는다. 합성

섬유에는 직접 염색되는 것과 특수 염색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전혀 염

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색깔의 수도 많고 선명하지만, 균염성 산성염료

(leveling acid dyes)는 세탁, 축융에 약한 것이 결점이다. 그 후 세탁, 축융에 

강한 밀링 산성염료(milling acid dyes)가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1) 용해성 

산성염료는 술폰산 또는 카르복시산의 나트륨염이므로 대부분 물에 잘 녹

는다. 산성염료의 수용액은 다음과 같이 분리하며 그 전리도는 비교적 크다. 

 

 

2) 대 이온의 영향 

산성염료는 양이온이 칼슘 이온(Ca2+)이나 바륨 이온(Ba2+)이 되면 전리도

가 낮아지며 용해도도 감소한다. 

 



이 반응은 색소 레이크를 만드는 데 이용되며, 중금속 양이온에 의하여 색

상이 어두워지거나 변색하는 염료도 많다. 

 

3) 염색성 

산성염료는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색소 음이온이 되므로 양이온 성분을 

가진 섬유(양모, 나일론)와는 이온결합에 의해 쉽게 염색되지만, 양이온 성분

을 가지지 않는 섬유(셀룰로스, 폴리에스터)는 염색이 잘 되지 않는다. 

 

다. 직접염료 

1884년 뵈티거(Bottiger)에 의하여 콩고레드(Congo red)가 합성된 이래, 이 

계통의 염료가 급속하게 개발되었다. 셀룰로스섬유 및 단백질섬유에 쉽게 염

색된다. 

염색방법이 간단하여 많이 사용되나, 초기의 직접염료는 햇빛, 습윤견뢰도

가 나쁘고 색상이 선명하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햇빛에 견뢰

한 시리어스(Sirius) 염료의 개발과 습윤견뢰도를 좋게 하기 위한 염색물의 

후처리, 즉 포름알데히드 처리, 현색 처리, 커플링 처리, 금속염 처리 등이 

개발되었으며, 이 밖에도 특징이 있는 많은 염료가 합성되었다. 

 

1) 용해성 

직접염료는 가용성기로서 술폰산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 용

해된 염료는 실온에서 여러 분자가 집합하여 미셀(micelle)을 형성하므로 콜

로이드용액의 성질을 나타낸다. 

직접염료는 다음과 같이 해리하여 염료의 모체는 음이온이 된다. 



 
 

일반적으로 알칼리를 가하면 염료의 집합도가 감소하고 용해도가 증가한

다. 염화나트륨 등의 주성염을 가하면 집합도가 높아지고 용해도는 감소한다. 

 

2) 염색성 

직접염료는 그 직접성(substantivity)때문에 셀룰로스섬유나 단백질섬유와 같

은 친수성 섬유에 잘 염색된다. 이 때의 결합은 주로 수소결합을 하므로 견

뢰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라. 산성매염염료, 매염염료 및 금속착염염료 

섬유와 염료가 직접 친화력이 없을 때 이들이 결합하여 염색될 수 있도록 

섬유를 처리하는 것을 매염이라 한다. 섬유를 금속염으로 먼저 매염한 다음 

염색하는 염료를 매염염료라 하는데, 천연염료의 대부분은 매염염료이다. 또 

산성염료와 매염염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염료을 산성매염염료라 

한다. 그런데 이들 염료는 염색 전후에 매염을 하는 이욕법을 써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성염료를 금속(Cr, Cu)으로 착염화 

하여 가용화한 금속착염염료가 개발되어 산성염료처럼 응용하게 되었다. 

 

1) 산성매염염료 

주로 양모 염색에 쓰여지며 견, 나일론에도 응용된다. 염색방법은 산성염

료처럼 염색한 다음 중크롬산칼륨으로 발색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염료를 크롬염료라고도 한다. 산성매염염료는 대부분 분자량이 작은 모노



아조염료로서 균염성 산성염료와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지며, 술폰산 또는 카

르복시산의 나트륨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염료와 양모는 염색초기에는 이온결합을 하고, 중크롬산칼륨으로 매염된 

후에는 배위결합도 이루어져 염색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매염 후에는 일반적

으로 색깔이 짙게 된다. 

 

2) 매염염료 

이들 염료는 가용성인 것과 난용성인 것이 있으며 알루미늄, 크롬, 철 등

의 산화물로 섬유를 매엽하여 염색하면 금속과 염료 사이에 불용성의 레이

크가 형성되므로 햇빛, 습윤견뢰도 등은 좋으나 염색방법이 복잡하며, 염색

얼룩이 생기기 쉽고, 값이 비싸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3) 금속착염염료 

금속착염염료는 크롬 또는 이와 비슷한 중금속과 산성염료가 착염을 형성

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합급속염료라고도 하며, 크롬원자와 염료분자의 결

합비에 의해 1:1형과 1:2형으로 분류한다. 견뢰되는 매우 좋으나 색상이 약간 

어두운 것이 단점이다. 용도는 산성염료와 거의 같으며 나일론 등의 소수성 

섬유의 염색에도 쓰이고 있다. 

 

가) Ⅰ:Ⅰ형 급속착염염료 

1925년에 발명된 염료로서 염료의 매체는 주로 모노아조계의 산성매염염

료이다. 이 염료는 강산성욕에서 염색된다. 

나) 1 : 2 형 금속착염염료 



이 염료는 크롬 한 분자에 염료 두 분자가 배위하는 화학구조를 가지며 

1952년에 발명된 것이다. 이 염료는 중성욕에서 염색된다. 그 이유는 크롬에

서 6개의 배위수 전부가 염료와 결합하고 있어서 염료와 양모가 쉽게 배위

결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아조익염료 

이 염료는 섬유 위에 불용성 아조염료를 형성하여 염색되는 것으로, 먼저 

커플링성분(나프톨 AS류, 하지제)을 섬유에 흡착시킨 다음, 이것을 디아조성

분(베이스류 및 솔트류, 현색제)의 용액에 넣어 주면 섬유 위에서 결합반응이 

일어나 아조익염료가 만들어진다. 

1880년 홀리디(Holliay, R.)에 의해 발명되었는데, 초기에는 커플링성분으로 

β-나프톨을 알칼리용액에 녹여 섬유에 흡수시킨 다음, 디아조성분으로 p-니

트로아닐린의 디아조화한 용액으로 처리하면 섬유 위에 파라 레이드의 불용

성 아조익염료가 염색되었으나, 견뢰도가 낮아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12년 나프톨 AS류가 발명됨으로써 급속히 발달하였다. 

 

1) 용해성 

아조익염료의 하지제(grounder)는 물에 녹지 않으나, 수산화나트륨에는 녹

는다. 현색제(developer)에는 베이스(base)와 솔트(salt)가 있다. 베이스는 방향

족 제1아민으로 물에 녹지 않지만, 염산과 아질산나트륨을 가하여 디아조화

하면 디아조늄화합물이 되어 물에 잘 녹는다. 솔트는 베이스류를 디아조화하

여 안정화한 것으로 물에 녹는다. 그 농도는 베이스류의 20~40%이고, 나머지

는 계면활성제 등이다. 

 



2) 염색성 

하지제의 나프톨 AS류는 셀룰로스섬유 및 단백질섬유에는 친화력이 있으

나, 아세테이트 및 합성섬유에는 친화력이 없다. 현색제의 베이스류는 아세

테이트나 합성섬유에는 친화력이 있으나, 셀룰로스섬유에는 친화력이 없다. 

따라서 셀룰로스섬유에는 나프톨 AS류로 하지 후 현색 처리하는 방법으로 

염색하고, 아세테이트나 합성섬유에는 현색제를 먼저 흡수시킨 다음 디아조

화하여 커플링한다. 하지욕이 알칼리성이므로 단백질섬유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쓰지 않는다. 

 

바. 황화염료 

황화염료는 물에 불용성이지만, 환원성 알칼리액에 녹으므로 황화나트륨 

환원욕으로 처리, 용해하여 셀룰로스섬유 등을 염색하는 염료이다. 화학구조

는 확실하지 않으나 분자 둥에 질소와 황을 가지고 있다. 이 염료는 세탁이

나 햇빛에 견뢰하나 색상이 어두운 결점을 가지고 있다. 

1973년에 만들어진 이 염료가 실용화된 것은 1900년대이며, 만흔 황화염료

가 공업화되었으나, 순도가 낮고 화학구조도 확실하지 못하여 1940년대에는 

새로운 형의 황화염료(가용성 황화염료 등)가 출현되고 그 성상도 개량되었

다. 

 

1) 용해성 

보통의 황화염료는 물에 녹지 않으나 황화나트륨의 용액 중에서 가열하면 

환원이 되어 류코화합물(Leuco compound)의 나트륨염을 만들어 물에 녹는다. 

 



2) 염색성 

물에 가용성인 류코염을 섬유에 흡수시킨 후, 산화제 또는 공기 중에서 산

화시켜 본래의 불용성 염료인 황화염료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염색된다. 

 

 

황화염료는 염액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양모, 견, 아세테이트 등에는 사

용할 수 없다. 또, 이 염료는 염액에 많은 염료를 가하지 않으면 염색이 잘 

되지 않는다. 

 

3) 색상 및 견뢰도 

황화염료로 염색한 염색물은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나 햇빛, 수세, 세탁에

는 견뢰하다. 그러나 이 염료의 염색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섬유가 상

하게 된다. 

 

사. 배트 염료 

배트염료는 보통 인디고(indigo)계와 안트라퀴논(anthraquinone)계로 구분되

며, 인단드렌(indanthrene)염료라고도 한다. 물에는 녹지 않으나 하이드로풀파

이트나트륨(sodium hydrosulfite)등으로 환원시켜 셀룰로스섬유 등을 염색하는 

염료이다. 이와 같이 환원욕을 만드는 것을 배팅(vatting)이라 한다. 옛날부터 

사용된 천연 인디고는 배트염료의 대표벅인 것이다. 이 천연 인디고의 주성

분을 분석하여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하여 이것을 합성하는 데 성공

하였다. 그 후 1901년에 인단드렌염료가 발명되면서 계속해서 우수한 배트염



료가 개발되었다. 

 

1) 용해성 

배트염료는 물에 녹지 않으나, 알칼리성 환원욕 중에서 류코화합물의 염이 

되어 녹는다. 

 

 

2) 염색성 

배트염료의 류코염은 각종 섬유에 염착성을 가지고 있다. 류코욕은 염액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주로 셀룰로스섬유에 쓰인다. 양모, 견, 아세테이트, 폴

리에스터, 아크릴섬유 등에는 분산상태로 섬유에 패딩하여 섬유 위에서 환원, 

흡수시키는 피그먼트 패드법으로 염색하는 경우가 많다. 

 

3) 색상과 견뢰도 

배트염료를 환원 용해한 용액의 색깔은 염료 자체의 색깔과 다른 경우가 

많다. 배트염료로 염색된 색깔은 선명하고 섬유 위의 염료가 불용성이므로 

햇빛, 습윤견뢰도가 좋고, 염소표백에도 잘 견딘다. 그러나 염색방법이 복잡

하고 색맞춤이 어려우며, 마찰견뢰도가 낮고 값이 비싼 결점을 가지고 있다. 

 

4) 가용성 배트염료 

이 염료는 배트염료의 류코화합물의 황산에스테르나트륨염으로 물에 잘 

녹는다. 가용성이므로 응용이 간단하고, 견뢰도가 배트염료와 비슷하며 염액



농도를 조절하기 편리하다. 염색 후에 산성으로 산화시키면 본래의 배트염료

가 섬유 위에 형성된다. 

 

아. 분산염료 

이 염료는 불용성의 염료로서 물속에 분산시켜 아세테이트 몰리에스터 등

의 소수성 섬유를 염색하는 염료이다. 아세테이트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그 

당시 알려진 염료로서는 염색을 하지 못했다. 최초의 아세테이트용 염료는 

아이오나민 염료(ionamine dyes)이다. 이 염료는 가용성이지만 염색할 때에 가

수분해되어 불용성의 아미노화합물을 형성하고, 이것이 아세테이트섬유에 흡

수되어 염색되었다. 따라서, 아이오나민염료는 염료를 분산상태로 쓰이는 아

세테이트용 분산염료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분산염료는 나

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섬유에도 쓰이게 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염료의 

종류도 증가되었다. 

옛날부터 쓰여진 아조익염료는 일종의 분산염료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합성

섬유에도 현색제 분산염료로 쓰여지고 있다. 

 

1) 분산성 

분산염료는 염액중에서 안정하게 분산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시판 분산염료는 색소성분(20~40%) 이외에 분산제나 그 밖의 첨가제가 

배합되어 있으므로 같은 화학구조라 생각되더라도 제조회사가 다르면 배합

제의 질 및 양이 다르므로 같은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승화성 

분산염료는 승화성이 있기 때문에 고열처리(세트, 플리이트가공, PP가공 



등)를 하였을 때 인접한 천이 오염되거나 변퇴색된다. 또 장치, 기기 등을 더

럽히고 저장 중 발산하기도 한다. 

승화하기 쉬운 염료는 더모솔(thermosol)염색법을 이용했을 때 온도의 차가 

생겨도 농도의 영향이 적고, 염료를 효과있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고온의 천

과 접촉하면 이 천을 더럽히거나 수지가공을 하였을 때 변색하기 쉬운 결점

이 있다. 

 

3) 가스 퇴색 

이 염료로 염색된 아세테이트나 폴리에스터섬유는 대기 중의 산화질소 가

스 등의 작용에 의하여 변퇴색되고 복색되지 않으나, 같은 염료라도 나일론, 

양모 등이 염색되었을 때에는 퇴색 현상이 거의 없다. 

가스퇴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료의 개선, 섬유의 개질 및 가공, 염색물의 

후처리 등의 방법을 쓰는데, 이 중에서 퇴색방지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자. 반응성염료 

이 염료는 섬유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염색되는 염료이다. 염료와 섬유와

의 결합은 공유결합을 하므로 좋은 견뢰도의 염색물이 얻어진다. 1956년 영

국의 ICI사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퍼어킨에 의하여 염료가 합성된 이래 1

세기만의 일이다. 

반응성염료의 일반식은 D-T-X로 나타낼 수 있는데 D는 염료의 매체(주로 

아조 또는 안드라퀴논 유도체)이고, T는 염료의 매체의 반응기의 연결기로서 

염료의 반응성, 가수분해성, 결합의 안정성 등을 지배하며, X는 반응기이다. 

섬유의 작용기(셀룰로스에는 -OH, 단백질섬유 및 나일론에서는 -NH2)와 염



료의 반응기 X와의 반응은 치환 또는 첨가반응을 한다. 1964년에 개발된 플

로실란 염료(procilan dyes)는 1 : 2형 금속착염형으로 섬유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기를 가지고 있다. 프로시온(procion), 시바크론(cibacron), 레마졸

(ramazol), 리액톤(reacton), 레바픽스(levafix), 프리마진(primazin) 등의 상품명으

로 시판되고 있다. 

 

1) 용해성 

반응성염료는 가용성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 그러나 가용성

기를 가지지 않고 분산상태로 나일론 등에 착색되는 반응염료도 있다. 

 

2) 염료의 안정성 

반응성염료는 보관 기간이 길면 반응성이 감퇴한다. 이것이 수용액인 경우

에는 가수분해되기 쉽고, 온도와 pH가 증가하면 불안정하여 분해되기가 더

욱 쉽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염료가 물의 -OH와 반응하기 때문이다. 

 
 

3) 염색성 

이 염료는 주로 셀룰로스에 응용되나, 최근에는 양모, 견, 나일론 등에 쓰

이는 염료도 나와 있다. 반응성염료는 알칼리성에서 다음과 같이 셀룰로스와 

반응한다. 

 



HX(대개는 HCI)는 알칼리로 중화되어 없어지므로 반응이 진행된다. 염색

에 쓰이는 염료는 모든 염료가 섬유와 반응하여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는 물과 반응하여 반응성을 잃는다. 이 염료의 분해물은 염색 후, 잘 수세하

여 제거해야 한다. 

 

반응성염료 색상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나 금속이온 용액속에 존재하면 

배위결합을 하여 색상을 어둡게 하므로 염색용수는 단물로 사용하고 금속이

온 봉쇄제를 가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 

 

 


